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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미생활 여행, 등산 줄고 낚시 늘어 1위로 
- ‵16년 1/4분기부터 등산 감소 추이 뚜렷해

- ‵17년 2/4분기부터 낚시가 등산 앞질러

- 저비용 여행 트렌드와 관련 가능성

취미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숙박여행의 목적에서 낚시가 등산을 앞질렀다. 2위였던 낚

시는 ‵17년 2/4분기에 처음으로 등산을 앞지르며 1위에 올랐고, 3/4분기에는 그 차이를 더 

늘렸다. 이런 역전의 원인은 낚시의 증가도 있지만, 등산의 급격한 감소가 더 컸다. 등산의 

감소 추세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. 

[그림1] 여행시 취미․운동활동 계획 변화 추이

등산은 ‘주례 여행 동향 및 계획 조사’를 시작(2015년 8월)한 이래 취미활동 여행 분야에서 

가장 인기있는 활동이었다. ‵16년 1/4분기 운동/취미생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숙박여행에

서 하려는 활동을 있는 대로 답하게 한 결과(복수응답)의 과반수인 51%가 등산을 지목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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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인기있는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[그림1]. 그러나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 채 2년이 

되지 않은 ‵17년 3/4분기에는 무려 20%p가 낮은 31%까지 내려왔다. 계속 2위였던 낚시는 

‵17년 2/4분기 40%로 등산(34%)을 6%p 차로 앞서며 1위에 올랐고, 3/4분기에는 9%p 차

이(각각 40%, 31%)로 더 벌어졌다.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낚시는 ‵17년 3/4분기에 8%p 

올랐고, 등산은 12%p 떨어졌다. 등산의 쇠퇴 현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.

등산의 감소는 예년 보다 심했던 폭염과 긴 장마와 같은 변수에 대해, 더 긴 여행기간(낚시

평균 2.61박, 등산 평균 2.77박)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. 그러나 날씨나 경제 여건과 

같은 외부적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충분치 않다. 어떤 이유에서건 많은 사람이 등산에 관

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, 국내 숙박여행 패턴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

이 있다. 여행지는 물론 이동수단과 숙식도 바뀔 것이다. 

낚시, 등산 이외의 취미활동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, 해양스포츠(수영/수상스키/서핑 

등)와 겨울스포츠(스키/스노우보드 등)은 계절에 따른 대체재의 성격이 분명하다. 골프는 4

계절 모두 계획률이 비슷한 스포츠로 보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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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300명을 대상으

로 하는 주례 조사를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해, 지난 연말 까지 71차(총 표본 수 21,300명) 실시해 

왔습니다. 2017년 부터는 이를 매주 500명으로 늘리고, 조사내용도 여행 행동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

편안을 마련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.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

볼 수 있습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“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·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

보도자료는 인터넷(www.consumerinsight.kr/travel)에 수록되어있습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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